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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사라진 병사들>(감독 허욱) 2024 뉴스타파펀드 지원작 선정
기억 속에서 사라진 1948년 여순항쟁 재현, 제작지원금 1천만 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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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DMZ Docs, 집행위원장 장해랑)와 재단법인 뉴스타파함께센터(이사장 김동현)가 허욱 감독의 <1948, 사라진 병사들>을 2024년 뉴스타파펀드 지원작으로 선정, 제작지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뉴스타파펀드’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DMZ Docs 인더스트리에서 소개되는 프로젝트 중 뉴스타파함께센터가 선정한 국내 다큐멘터리 한 작품에 제작지원금을 전달하는 다큐멘터리 창작자 제작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14일(목)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진행된 2024 뉴스타파펀드 제작지원금 전달식에는 뉴스타파함께센터의 김동현 이사장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장광연 프로듀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장해랑 집행위원장, 허은광 사무국장, 강진석 프로그래머, 그리고 제작지원작으로 선정된 <1948, 사라진 병사들>의 허욱 감독과 양희 프로듀서가 참석했다.

[image: 인간의 얼굴, 의류, 사람, 소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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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사라진 병사들>은 1948년 여순항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누가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왜 죽어야만 했는지 밝히지 못한 채 침묵 속에 묻혀 있는 1만여 명의 희생자,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14연대 병사들의 그 날을 돌이켜보고 애도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작품이다. 허욱 감독은 “매년 10월이면 여순에 가서 매번 소중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역사를 바로잡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일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활동가 분들이 잊지 않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추념했으면 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전달식에 함께 참석한 양희 프로듀서는 “힘들 때 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힘내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김동현 뉴스타파함께재단 이사장은 “여전히 음지에 있는 이 사건을 허욱 감독이 햇빛 속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1948, 사라진 병사들>을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장해랑 DMZ Docs 집행위원장은 “뉴스타파와 DMZ Docs의 정신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뉴스타파에게 감사를 전하며 <1948, 사라진 병사들>이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타파펀드는 뉴스타파함께재단이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편의 한국 다큐멘터리를 선정하고 해당 작품에는 제작비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작품이 완성되면 뉴스타파 ‘목격자들’ 프로그램에서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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